
세시풍속으로 우리는 해가 바
뀌면가족의사주四柱를따져새
해의 운세를 점쳐본다. 2008년은
무자년戊子年 쥐의 해다. 이는
1 0개의 천간天干─甲乙丙丁戊己
庚辛壬癸─과 1 2개의 지지地支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를 순서대로결합하여만든육갑
六甲, 다시 말해서 갑자甲子, 을
축乙丑으로 이어지는 소위 육십
갑자六十甲子의 2 5번째가 무자
인데 사전을 들추어보니 무戊는
십간의 제5위로 오행설五行說에
서 토土에해당하며방위로는중
앙中央, 시각으로는 오전 3시부
터 5시까지라하고, 자子는 1 2지
에서 제1위이며 방위로는 정북
正北이고 시각으로는 오후 1 2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밤중 자
정이며 쥐에 해당한다 하고 있
다. 복술가는 이 간지의 괘卦를
길吉로 하여, 북극성北極星 앞
중앙광장에서 펼쳐지는 순탄한
명운의 새해인데 선장이 하기에
따라 흉凶이 될 수도 있다는 단
서를붙이고있거니와우리는좋
은 쪽으로열심히노력하면모든
일이길할것이라믿자.
이 간干과지支가사용된역사

는 중 국 상 商 나 라 ( B C
1 7 6 6 ~ 1 1 2 3 )의 역대 왕의 이름에
서 태갑太甲·옥정沃丁·천을天
乙 등 십간의글자를쓴 것이있
는 것으로 봐서 이 시대에 이미
간지를사용한것으로짐작할수
있다. 60간지는 원래 날짜를 세
기 위하여썼을것으로추정되는
데 지금의2달정도길이인셈이
다. 또이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
를 날에 하나씩 배당한 것이 일
진日辰, 달에 하나씩 배당한 것
을 월건月建, 해에 하나씩 배당
한 것을태세太歲라고이르고여
기에 시時에 배당한 것을 합해
사주四柱가 된다. 이 사주를 음
양오행陰陽五行으로 풀어 삼라
만상森羅萬象의 길흉화복吉凶禍
福을판단해왔는데지금도이를
가지고 사람의 명운을 점쳐‘오
늘의 운세’따위 제목으로 신문
의 한 지면을 채워 믿든말든 뭇
사람의마음을달래주고도있다.
쥐는비록작지만행동이민첩

하고 눈치빠르며 단단하면서도
자라는이를가지고있어열악한
환경에서도능히살아남는다. 이
런 쥐가 우리 사람의 생활과 밀
접한영역에서살기때문에미운
정고운정이 들대로 든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의식에서는 쥐를
자연속의 생명체로서가 아닌 인
간의 잣대에 맞춰 여러 형태로
재구성하고있다.
가령 함경도 무가巫歌 창세가

創世歌에서는 천지창조天地創造

때 미륵彌勒이 탄생하여 해·
달·별을 정돈하였으나 물과 불
의 근원을알지못하여생식生食
을 해야만 했는데, 이후 미륵이
메뚜기와개구리를불러서그 근
원을 물어보았더니 제대로 대답
을 못하는지라, 생쥐에게물으니
명쾌하게 이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이대가로쥐는세상의뒤
주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쥐의 현명함은 1 2지지地支의 첫
자리를차지하는설화로도잘 나
타나고있다. 
하느님이 천상의 문을 가리키

며 선착순으로 서열을 정하기로
하자부지런한소가앞에서뛰었
으나 소의 등을 탄 쥐가 막판에
그 앞으로 잽싸게 뛰어내려 1등
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그래서
쥐는 1 2지신支神에서 자식이라
는 뜻의 자子로 표시되어 첫째
자리를차지했다고도한다.
쥐는 또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동물로 되어 있다. 생태적으로
태어나한 달이지나면성숙하고
임신 기간이 2 1일, 한번에 7 ~ 9
마리를 낳는데다가 영양 상태가
좋으면 새끼를 낳고 바로 또 임
신하기도 하지만 보통 1년에
5 ~ 6회 임신이 가능하다고한다.
해서복리계산으로한 쌍의쥐가
1년 후에는 대략 1만 마리, 3년
후에는 3억5천만 마리로 불어난
다는 것이 가능한데, 천적과 식
량부족으로 9 5 %가 살아남지 못
한다는통계이다. 핵전쟁으로인
류가멸망한다면쥐의세상이될
것이라는 예측도 이런 번식력을
두고나온설로봐야한다.
이와 같은 연유 등으로 쥐는

속담과 신화의 소재로 등장하는
데 대부분 사람의 생활 식량을
축내는 도둑 관계로 나타나면서
대개작거나하찮음에비유된것
이 많다. ‘쥐구멍에홍살문을세
우겠다(합당하지않은일을경영
할 때)’거나‘쥐밑도 모르면서
은서피銀鼠皮 값을 친다(사리에
어두운사람이아는체하며상관
할 때)’는 소리가 있고, 쥐가작
고 민첩한것으로연유한속담으
로는‘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
다’‘쥐뿔이나 있어야지’‘쥐가
고양이 만난 격’등등으로 쥐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위상을 말
해주는게 있다. 
경주에가면김유신장군묘호

석護石에 얼굴은 동물, 몸은 사
람의 모습을 한 십이지신상에서
자상子像은 정북과 밤 1 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를 상징하는 방향
신方向神이면서 시간신時間神으
로 자리하고있고, 진덕왕릉眞德
王陵의자상은단아한의례의갑
옷과 부드러운 천의天衣를 입고

있으며, 흥덕왕릉興德王陵은 다
른 지신상支神像 중에서 유일하
게 자상이천의를 입고 있다. 이
는 쥐의 존귀함을 뜻함이 아닐
까.
조선시대에 쥐의 모습을 사실

적으로 다룬 그림으로는 사임당
신씨가 밭에서 수박을 갉아먹는
쥐를 그린‘수박과 생쥐’, 겸재
謙齋 정선鄭敾의‘서투서과鼠偸
西瓜’가 있고현재玄齋심사정沈
師正의‘초충도첩도草蟲圖帖圖’
에서는 수박과 당근을 갉아먹는
쥐가등장한다.
디즈니랜드의 미키마우스는

고양이를 물리치는 정의로움으
로 어린이를 즐겁게 하고‘시골
쥐와서울쥐’이야기는우리에게
분수의 교훈을 주는 서양의 쥐
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매일 쓰는 마우스는 손안에 쏙
들어오는귀여운쥐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쥐떼의 이

동이 있으면 반드시 천재지변이
온다하고쥐떼가갑자기배에서
달아나면 파선한다는 등의 설은
쥐의 예지능력을말하는 것이다.
쥐는인간의체질과비슷해서의
약품개발을위한생체실험의대
상으로 희생되는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삼라만상의 뭇생명체를
동일하게 보는 부처의 자리에서
조견照見하면 이는 만물의 영장
이라는 개념으로 군림하려는 인
간의 독선과 오만이 아닐까 싶
다.
황해도 서흥에는 서도신사鼠

島神祠의 전설도 있다. 쥐를 모
신 사당인데 왜군과 쥐에 얽힌
것이다. 서흥에왜군이 침입했을
때 한 승려가흰 쥐로변해 적진

에 들어가 활과 화살을 쏠아 적
을 도망가게 하고 자기는 바로
나장산羅帳山에 있는 바위굴로
들어가 죽었는데 동네사람이 그
를 서도鼠島의신으로삼아제사
지내왔다는것이다. 이는구국에
대한 염원을 무엇이든 갉아대는
쥐의 속성에 빗댄 것이라 불 수
있다.
쥐와관련된우리풍속으로정

월의 첫 자일子日에‘쥐주둥이
그스르자’고 외치며 콩을 볶아
먹는 쥐볶이가 있고‘동국세시
기’에서는‘훈서화燻鼠火’라는
쥐불놀이가있다. 논둑과밭둑에
불을 놓는 민속놀이로 들쥐들이
거두어놓은곡식이나논밭에있
는 곡식을 마구 헤집어서 많은
피해를주는데 대하여훈서화를
통하여 쥐는 물론 여러 해충을
없애려는것이었다. 특히정월의
첫 자일, 즉쥐날에는일을하지
않고놀았는데이는쥐가곡식을
축내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하고, 길쌈이나 의
복도 짓지 않았는데 이는 쥐가
의복을 쏠아 못쓰게 하는 것을
막는 속신俗信 때문이었다고 한
다.
유교적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하는조선사회에서쥐는부정한
동물이었다. 사람을기준 잣대로
보아서쥐는훔치는행위로지탄
의 대상이되니다산茶山정약용
丁若鏞은‘이노행녕奴行’이라는
시에서 들쥐를 백성을 수탈收奪
하는 지방관리, 집쥐를국고國庫
를 탕진하는 간신배奸臣輩로 비
유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
류의사람을쥐새끼같은놈으로
치부하며 병균을 옮기는 더럽고

불결한 측면으로 자리매김하기
도 한다.
반면에 부지런히 먹이를 모으

는 근면성이높이평가되어쥐를
부와재물의상징으로보기도한
다. 쥐와 관련된 속신俗信으로
그 유형이 몇몇 있는데 하나는
부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표현되
는 경우이고, 또하나는쥐가신
체의어느부분을물었을때‘천
석’하고 소리치면 부자가 된다
고 하는게 있으며, 하나는쥐가
집안에서흙을파 쌓으면부자가
된다는 소리이다. 이는 쥐가 먹
이로곡식을모으는속성이부를
가져다준다는 믿음으로 승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좀 허황하기
는 하지만만사를긍정적으로보
고 의미를부여하여열심히노력
한다면바람직한결과를얻을수
있는 것으로 보자는 뜻일 것이
다. 쥐띠는 밤중에 나면 잘산다
고 하는 속신은 쥐의 야행성을
반영한것이지만그 핵심은또한
부지런한것이아닐까한다.
사람의운세를적어놓은‘당사

주’를 보면쥐띠 해에태어난사
람은총명하고지혜가많아하나
를 들으면 열을 안다고 하며 또
쥐는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현자
賢者와 같은 영물로도등장한다.
인구증가가 마이너스인 우리는
금년에 이를 긍정적으로 자리매
김해서젊은가정이나중년가정
에서많은출산이있기를기대하
고 또 이 사실을 눈여겨 후손이
창성하기를빌어본다.
쥐의해 무자년을맞이하여쥐

처럼 여기저기 뒤져 글로 모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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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品官 강신姜信 등은 부사府
使 이수李洙를 잡아 적에게 항복
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반
란이 연속되어 동북 지방은 지리
멸렬 상태가 된다.
7월 말에 곽재우郭再祐 의병장

이 치른 의령宜寧 부근 전투와
현풍玄風 전투ㆍ영산靈山 전투
등이 있었다. 곽재우의 이 세 전
투에서는 뚜렷한 전과戰果가 기
록된 바 없으나 낙동강 우안右岸
지역이 보전되고 적군의 전라도
침범이 차단되는 성과가 있었다
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역시
7월 말에는 경기 조방장助防將
홍계남洪季男이 이끄는 군사와
적군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
則 휘하 병력 간에 충돌이 있었
다.
임진( 1 5 9 2 )년 8월 1일에 순찰

사巡察使 이원익李元翼, 순변사
巡邊使 이빈李賓ㆍ이일李鎰 등
이 이끄는 2 0 0 0 0여 병력이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 군이 지키고 있
는 평양성을 공격함으로써 제2차
평양성 전투가 벌어졌다. 이는
명나라의 요동遼東 부총병副摠
兵 조승훈祖承訓이 이끄는 약
8 0 0 0여 군사가 동 7월 1 7일 평양
성을 탈환하고자 공격했다가 실
패한 제1차 전투 후 다시 조선군
이 단독으로 벌인 탈환전이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5월 7일에

평양에 도착한 선조임금 일행이
6월 1 1일에 평양을 떠나 다시 서
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보다 3

일 전인 8일에 이미 적의 선봉부
대가 대동강변까지 진출하였다
가 빈 평양성을 무혈점령하고 어
랑산성於郞山城(중화군中和郡
중화면)을 빼앗아 새로운 성을
쌓고는 더 이상 진출하지 않고
평양성을 지키는 데만 힘쓰고 있
었다. 조정에서는 적군의 세력이
약해진 것으로 믿고 조선군이 단
독으로도 평양성을 탈환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하여 병력을 모아
급히 공성攻城을 시작한다. 이
전투에서는 많은 군사를 동원했
음에도 일진일퇴의 공방 끝에 이
렇다 할 전과가 없이 끝나고 만
다.
8월 2일에는 의병장 김호金虎

가 이끄는 1 4 0 0여 의병과 양산梁
山에 주둔하고 있던 이시가와 야
스가쯔石川康勝의 5 0 0여 병력 간
에 전투가 있었다. 영천성의 승
전 소식을 들은 김호의 의병은
사기가 크게 높아져 언양彦陽 쪽
으로 내려가다 경주 남쪽 노곡奴
谷에서 적군과 마주쳐 전투를 벌
이게 된다. 백병전까지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으나 의병장
김호가 전사하고 의병은 모두 흩
어지게 된다. 8월 3일에는 의병
장 김면金沔이 이끄는 3 0 0 0여 명
과 진주판관晋州判官 김시민金
時敏이 이끄는 관군 1 0 0 0여 명이
거창 부근에서 고바야가와 다카
가게小早川隆景의 부장部將이
이끄는 적군과 전투를 벌였다.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있었으
나 구체적인 전과는 기록되고 있
지 않고 다만 김시민 판관이 발

에 총상을 입고 김성일 감사의
부름을 받아 진주성으로 귀환했
다는 기록이 있다.
8월 1 7일과 1 8일에는 의병장

조헌, 승장 영규가 이끄는 의병
에 일부 관군이 합친 1 3 0 0여 명
과 고바야가와 다카가게가 이끄
는 군사 간에 제2차 금산성 전투
가 있었다. 금산을 점령하여 지
키고 있던 적군은 전주방면으로
진격하려다가 이치梨峙와 웅치
熊峙 싸움에서 큰 타격을 받았으
나 초토사招討使 고경명高敬命
이 패사敗死함으로써 다시 기세
를 올리게 된다. 보성군과 남평
현南平縣의 관군은 전라도 경계
선을 넘어서 북으로 진군하려다
가 적의 기습을 받아 남평현감
남순南諄이 진몰陣歿하게 되자
그 기세가 위축되어 더 이상 싸
우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조
헌은 이우李瑀ㆍ이봉李逢ㆍ김경
백金敬白 등과 같이 1 0 0 0여 의병
을 재규합하여 온양군溫陽郡으
로 진출한 다음 다시 북상하여
근왕勤王코자 하였다. 이에 충청
감사 윤선각尹先覺은 자신의 소
극적 대응이 임금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여 조헌 의병장의 근왕
을 저지시키고 대부분의 의병을
관군으로 편입시켰을 뿐 아니라
의병 진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잡아가두기까지 했다. 그
에 불구하고 조헌 의병장은 승장
영규 군과 합세하여 금산성을 공
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모두 죽게
되어, 그 전투의 결과로‘칠백의
사총七百義士塚’이 이루어졌다.

무자년戊子年 小考
多産에 빠르고 영특한 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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